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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화콘텐츠산업은 최근 10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

해왔으며, 고부가가치의 성장 잠재력을 지닌 유망산

업으로 부상해 왔다. 특히 한국음악산업의 2015

년 매출액은 4조 9,752억 원으로, 지난 3년간 연평

균 7.9% 증가해 꾸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수출액은 3억 8,102만 달러로 2011년 1

억 9,611만 달러에 비해 약 2배 규모로 빠르게 성

장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한국음악산업의 

성공은 세계 으로 K-Pop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어내며, 아시아권 외에도 한국문화가 생소한 남미, 

아 리카, 유럽 등에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하

는 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K-Pop의 성공은 창의  인 자

원 활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을 입증하 고, 성장 정체기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임성 , 2013). 실제 2015

년 음악산업의 부가가치율은 36.4%로 높게 나타났

으며, 최근 3년 연평균 3.0% 증가했다(한국콘텐츠

진흥원, 2016). 하지만 한국음악산업의 빠른 성장

규모와 고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갖는 요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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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음반산업의 특수성들을 고려하여, 작사-작곡가-아티스트(가수) 업구조와 아티스트 특성이 술  성과와 

상업  성과에 각각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 연구하 다. 342개의 음반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술

 성과와 상업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국  참여자의 비율이 높고 분업화 정도가 

낮은 업구조일수록 앨범의 술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티스트가 OST/피처링 경험이 

많거나 수상경력이 많을수록 앨범의 술  성과에는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작곡가-아티스트의 반

복 업경험, 아티스트의 미디어 노출, 그리고 수상경력이 많을수록 음반의 상업  성과에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두 가지 성과요소를 지닌 문화산업의 상이한 성공요인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요한 이론

, 실무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업구조, 아티스트 특성, 문화산업, 한국음반산업, 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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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경쟁우  창출과 략  리 측면에서 제

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국내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은 편이다. 

음악산업을 비롯하여 화, 미술 등으로 범주화 된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은 제조업이나 서비

스업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들은 술  가치

(artistic value)와 상업  가치(commercial value)

를 동시에 추구하며, 각각의 성과를 달성하기 한 

성공요인이 상이하다(Caves, 2000). 술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요소는 심미성, 미학성, 독창성 등으

로 설명되며, 상업  성과의 핵심요소는 자원의 효

율  이용, 시장수요에 맞는 효용가치 창출 등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시에 두 가지 성과를 추구

하는 경우 리의 복잡성(managerial complexity)

이 높아지며, 효과 인 자원  성과 리를 해 상

이한 이론  근이 요구된다(Delmestri, Montanari 

and Usai, 2005; Hadida, 2010). 둘째, 문화산

업은 문 역에서 특화(specialized)된 역할(role)

을 하는 문가들이 일시 으로 함께 모여 결과물을 

만드는 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Cattani and Ferriani, 2008; Taylor and Greve, 

2006). 따라서 인 자원의 획득, 활용, 배치를 최

화하고 효율 인 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성과

에 향을 주는 매우 요한 요인이 된다(Perretti 

and Negro, 2006; Taggar, 2002). 업구조에 따

라 투입되는 지식의 다양성(knowledge diversity)과 

깊이(depth), 지식의 복도(knowledge overlap)

에 차이가 발생하며, 지식 달(knowledge transfer)

의 효율성, 지식의 조합(knowledge combination)

등 업 로세스(process)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Perry-Smith and Shalley, 2003; Sosa, 

2011; Taylor and Greve, 2006). 셋째, 문화재

(cultural goods)는 경험재  성격을 갖고 있고 소

비자 입장에서 사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

에, 표성을 갖는 아티스트의 평 (reputation), 

인지도(recognition), 스타성(star power)이 성과

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Baker and 

Faulkner, 1991; Podolny, 1993). 따라서, 술

 성과  상업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미

디어의 반응, 수상여부 등 제 3자(third-party) 평

가기 의 역할이 요하게 작용한다(Ginsburgh, 

2003; Glynn and Lounsbury, 2005). 

이러한 산업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음반산

업에 한 연구들은 주로 상업  성과에 향을 주

는 요인들에 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크게 두 가

지 연구 흐름으로 나 어졌다. 먼 , 음반 매량에 

향을 주는 제작시스템(임성 ․백운선, 2004; 임

성 ․윤문수, 2008)과 유통구조(박철․김인규․

수연, 2013; 추승엽․ 창민․임성 , 2016)에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음반산업의 상업  성공을 한 유통채 별(오 라

인  디지털 채  략 등) 혹은 제작주체의 역량

리에 한 시사 을 제공하 지만, 복합 이고 다

차원 인 성과창출을 한 시사 은 제한 으로 제

공하 다. 두 번째로 K-Pop이  세계 으로 성공

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성장가능성 

 망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수진․오종석․

최환성, 2008). 해당 연구들은 개별기업의 역량에 

한 시사 보다는 국가별 소비자들의 반응과 향후 

시장기회를 제시하는 의의를 갖는 연구들로 이루어

져 있다. 국내 연구들은 특정 기능(function)의 상

업  리 략과 시장기회 포착에 해 을 두고 

있으며, 음반산업에서 술  창작 활동과 술  

성과가 요한 의미를 갖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 해서는 매우 제한 인 근을 하 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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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성과의 개념을 술  성과까지 확장 용하

여 기존연구의 단편  근을 보완하고, 술성과 

상업성을 다차원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음반산업의 특수성을 략  리 

차원에서 이해하고, 두 가지 성과지표 - 술  성과

(artistic performance)와 상업  성과(commercial 

performance)-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이

론  모델  가설을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하는 것

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가설 검증을 해 한국음반

산업에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발매된 342개

의 음반을 업구조(해외국  참여자 비율, 싱어송

라이터 여부, 동일인과 반복 업 경험)  아티스트

(가수) 특성(OST 혹은 피처링 참여경험, 미디어 노

출경험, 과거 수상경력)이 음반의 술  성과  

상업  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 실증분

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 , 실무

 기여 들을 함의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  서비

스업과 구분되는 문화산업의 특수성들을 고려한 이

론  모델을 바탕으로 술  성과와 상업  성과를 

달성하기 한 성공요인이 다르다는 을 경 학 

에서 다차원 으로 분석하고 논의하고자 시도했다

는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한국음반산업을 배경

으로 술  성과와 상업  성과에 향을  수 있

는 업구조 요인들과 아티스트들의 경험  특성들

을 제시하 다. 따라서 상업  성과를 주로 연구

된 한국음반산업 기존연구들에 성과를 다차원 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본 연

구결과를 통해 한국음반산업에서 복합 인 성과달성

에 요구되는 음반제작/기획사들의 업시스템과 아

티스트 양성/ 리에 한 구체 이고 실무 인 가이

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Pop 

신드롬을 일으키고 한류 문화를 주도하며 수출확

에 직간 인 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음반

산업의 지속 인 경쟁력 창출과 발 의 에서 의

미 있는 실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  배경과 가설설정

2.1 문화산업에서의 성과: 술  성과와 상업  성과

문화산업이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술  가치(artistic value)를 만들어 내는 창작활

동이 가치사슬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추승엽 외, 2016; Caves, 2000). 따라서 

이익(profit)을 기 으로 단하는 상업  성과와는 

별개로 작품의 심미성, 독창성, 술성만을 기 으

로 작품을 평가 받는 술  성과 역시 문화산업에

서는 요한 성과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표 인 

로 화나 음악산업에서 매년 술 으로 우수한 작

품을 선정하여 상을 부여하는 각종 수상식에서 상을 

받거나 문가 집단에서 높은 평가 수를 받은 경우 

술  성과가 있었다는 단기 이 된다(Basuroy, 

Chatterjee and Ravid, 2003; Gemser, Leenders 

and Wijnberg, 2008; Ginsburgh, 2003; Zuckerman 

and Kim, 2003).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연구들은 문화산업에 있어서 

성과의 개념을 술  성과와 상업  성과로 구분하

여 근해왔고, 두 개의 성과지표에 한 다양한 이

론들을 개해 왔다. 먼 , 다수의 연구들이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과 이를 해결하기 한 략  근방법들

에 해 연구하 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술  성

과는 성과달성에 한 불확실성(uncertainty)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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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크고 작업방식에 모호성(ambiguity)이 존재하

는 반면 상업  성과는 경제  합리성(rationality)

을 제로 한 목표설정과 정형화 된 기업 내 로세

스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성과를 동시

에 추구하는 경우, 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상충

(trade-off)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 했다. 

를 들어, Tschang(2007)은 비디오게임 산업에서 

신규 게임에 한 투자와 기존 게임을 업그 이드 

하는 것에 한 산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

의 기업들은 새로운 창작의 시도보다는 상업 으로 

성공한 게임을 지속 으로 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Lampel and Shamsie(2003)는 

미국 헐리우드(Hollywood) 화산업에서 기업들이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할 경우 그에 한 부작용으로 

창의성, 유연성이 해되어 독창 인 결과물이 나오

기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 다. 다음으로, 문화산업

에서 성과에 한 다른 연구들은 술  성과와 상

업  성과의 상 계에 해 연구했다. 미국 화

산업에서는 문가 집단으로부터 술  가치를 인

정받은 화들이 박스오피스(box-office)에서 일반

으로 상업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이호욱․김일경․

경미, 2010; Gemser et al., 2008). 반면 일부 

연구들은 술  성과와 상업  성과와의 양의 상

계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화의 제작규

모가 크거나(Hadida, 2010), 스타성이 있는 배우

가 참여한 경우에만 이러한 계가 성립한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Basuroy et al., 2003).  

문화산업 연구에서 공통 으로 유추할 수 있는 

요한 이론  함의는 술  성과와 상업  성과를 

창출하기 해 투입되는 자원, 그리고 자원의 략

 리  활용 로세스는 본질 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에서 설명했듯이 상업  성과는 경제성과 

합리성을 기본 제로 한 의사결정을 요구하지만, 

술  성과는 창작가들의 직 이고 심미 인 요

소들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립

인 특성을 지닌 두 가지 성과가 복합 으로 존재하

는 문화산업에서, 각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들이 별개의 독립 인 요인들인지, 혹은 두 개의 

성과에 동시에 향을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

는지에 한 이론 이고 실증 인 검증은 많이 이루

어지지 않은 편이다. 특히 국내연구들의 경우, 문화

산업의 상업  성과에 이 맞춰진 연구들이 다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 /기획, 유통시스템, 

제작역량 등 단편 인 기능 주로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임성 , 2013). 한 한국음반산업을 상으

로 한 연구들의 경우 음반 매량이나 차트진입 기간 

등을 성과지표로 본 연구들이 다수이다(e.g., 신

형덕․홍성효, 2011; 임성 ․윤문수, 2008). 이

는 문화산업의 성과가 본질 으로 내포하고 있는 복

합 인 성격을 종합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사 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 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음반산업을 배경으로 성

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이 술  성

과와 상업  성과에 독립 으로 향을 미치는지 혹

은 동시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이론  가설 설

정과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2 한국음반산업에서 업구조와 성과

한국음반산업의 생산과정은 크게 기획, 제작, 유

통으로 나 어 질 수 있다. 음반 기획/제작사들은 

통상 으로 음반의 컨셉, 장르, 분 기 등을 기획하

고 작사, 작곡가, 가수 등을 섭외하여 녹음을 진행하

며 표지제작/홍보 등 마 까지 담당한다. 따라서, 

한국음반산업의 가치사슬 구조를 살펴보면, 음반 제

작/기획  가창/실연이 가치창출에서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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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40%로 매우 높은 편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한국음반산업에서 부분의 음반 제작/기획

사들은 소형 규모의 기업들로, 실력 있는 작곡가, 

작사가, 가수, 연주가 등의 다양한 인 자원을 보유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음반산업은 

매우 분업화 되어 있으며, 생산주체들이 외부 네트

워크를 통한 력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구조  특

징을 지니고 있다(임성 ․윤문수, 2008). 따라서 

음반의 기획/제작 단계에서 성과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업구조를 음반제작/기획사가 얼마

나 잘 구성하고 운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업구조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

성하기 해 력하며 일하기 한 인력구성, 일하

는 방법(policy), 규칙(rules), 로세스(process) 

등을 체 으로 포 하는 개념이다. 업구조의 

향을 검증하는 맥락에서 일부 연구들은 주로 업 

참여자들의 지식 다양성(knowledge diversity)과 

지식 깊이(knowledge depth)가 창의  산출물 

도출에 요한 요소임을 설명하고 있다(Fleming, 

Mingo and Chen, 2007; Shin, Kim, Lee and 

Bian, 2012; Sosa, 2011). 업 참여자들의 다양

성은 투입 면에서 다양한 지식과 시각(perspective)

을 제공하며, 이는 문제해결 시 고려할 수 있는 안

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Shin et al., 2012; Taylor 

and Greve, 2006). 한 기존에 있던 안들의 다

양한 조합  결합(recombination)은 업의 성과 

도출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며, 타당하고 잠재

력 있는 해결책을 최종 으로 도출하는 능력으로 연

결된다(Campbell, 1960; Singh and Fleming, 

2010). 업 참여자들의 다양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기존연구에서는 기능  배경, 교

육, 회사의 정년기간, 지식 수 의 다양성 등이 성과

달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문주․윤정구, 2011; 이건창․최도 ․서 욱, 

2010; 이덕로․김태열, 2015; Hargadon and Bechky, 

2006; Taggar, 2002).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

에서 활동하는 해외 국  가수들이 늘어나는 것과 더

불어 음반제작/기획사들이 극 으로 유명 해외 작

곡가들을 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에 주

목하여 업 참여자들의 국  다양성이 술  성과

와 상업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 

국 은 한 사람이 일생에 걸쳐 경험하는 제도, 법 

등의 제도  경험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 습 등

의 비제도  경험의 개인차를 상징한다(Hofstede, 

2003). 특히 인지능력 활용 면에서  구성원들의 

국 이 다양한 경우 서로 다른 문화  배경으로부터 

경험한 감성(feeling), 심미성(aesthetic)에 한 평

가와 이 다르기 때문에 창작 활동에 있어서 새롭

고 다양한 을 제시할 수 있다(Godart, Maddux, 

Shipilov and Galinsky, 2015). 한 지화 된 

지식(localized knowledge)을 투입하여 결합하고,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Gibson and Gibbs, 

2006; Reagans and McEvily, 2003). 따라서, 

술  성과 측면에서 해외 국 의 가수 혹은 작곡

가가 참여하면 출신 국가의 문화  배경에 따라 새

로운 음악  융합을 시도하거나, 지의 음악  트

드 혹은 음향기술 등을 반 하여 음반의 술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  성과 측면에서 해외 국  아티스트들의 

참여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참신하고 이국 인 이미

지를 제공하여 경쟁자들과 비 된 차별화 략으

로 시장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

국인의 입이 일반 이지 않기 때문에 음반에 

해 참신한 이미지를  수 있는 시장 시그 링 효과

(market signaling effect)가 있을 것이다(Fombrun 

and Shanley, 1990). 한 해외 유명 작사/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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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입하는 경우, 유럽과 미국 등에서 유행하는 

음악  트 드를 한국 음악에 결합시켜 제품 차별화

가 가능하다(Godart et al., 2015). 반면 가수를 

입하는 경우 해외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음악의 낯선 

이미지를 상쇄하고, 문화  친근감을  수 있는 마

 략으로 활용되어 상업  성과를 높이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Lampel, Lant and Shamsie, 

2000). 실제 SM, JYP 엔터테인먼트 등 한국 형 

기획사들은 국 소비자들에게 문화  친근감을 주

기 해 국인 멤버를 입하여 성공한 바 있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a: 해외국  참여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술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b: 해외국  참여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상업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업구조의 특징  성과 도출에 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작업(task)의 분업화 정도(degree of 

specialization)이다. 를 들면, 분업을 통한 업

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거나, 모

든 역할을 분업화하여 업하는 경우 성과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 으로 음반제

작단계에서는 작사, 작곡, 가창/실연의 세 가지 

문 역으로 분업과 업이 이루어지는데, 싱어송라

이터(singer-song writer)가 업을 하지 않고 작

사 혹은 작곡 역을 수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작사, 작곡까지 겸하는 싱어송라이터의 경우 다른 

참여자들에게 창의  자유도(creative freedom)를 

침해 받지 않고 창작가 입장에서 표 하고 싶은 음

악세계를 더욱 잘 구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실험  

시도를 해 볼 수 있다는 에서 술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Zhou, 1998). 다수의 신성과 련 

연구들은 다양한 역(domain)의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 새로운 안과 조합

을 찾아내는 탐험(exploration)활동에 도움이 된다

는 것을 발견하 다(Dokko, Kane and Tortoriello, 

2014; Rosenkopf and Nerkar, 2001). 를 들

어 Taylor and Greve (2006)는 미국 코믹북(comic 

book) 산업에서 으로 일하지 않고 혼자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가들이 새로운 지식 조합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상업  성과 측면에서, 싱어송라이터들은 본인만

의 독특한 음악  역을 구축하여 다른 경쟁 아티

스트들과는 차별화 된 음악  세계를 구 할 수 있

으며, 이는 쉽게 모방하기 힘든 유용한 상업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다(Barney, 1991). 창작활동을 하

는데 있어서 다른 작곡가나 작사가들의 직 인 

향을 덜 받기 때문에 추구하고자 하는 아티스트 특

유의 음악  평 (reputation)과 술가로서의 정체

성(artistic identity)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Delmestri et al., 2005). 이러한 술

 정체성은 음반산업에서 고정  팬 확보를 통한 

안정 인 수요 확보뿐만 아니라, 인기가 확장 될 경

우 추가 인 시장수요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음반

상품은 품질의 불확실성이 소비 이후 어드는 경험

재(experience goods)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음

반에 만족했던 팬들이 새 음반이 출시되면 반복해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임성 ․윤문수, 2008).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싱어송라이터의 경우 성과에 미

치는 향에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a: 작곡 혹은 작사를 겸하는 싱어송라이터

의 경우 술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작곡 혹은 작사를 겸하는 싱어송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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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상업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업구조를 구성할 때 요한 고려사항  하나는 

창작활동에 효율 인 업 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다(Hargadon and Bechky, 2006; Taggar, 2002). 

업 로세스는 일반 으로 참여자들의 아이디어 

생성, 정보와 지식의 공유, 상호간 학습, 생산 인 

피드백 제공을 통한 아이디어 선출 등에 향을 미

친다(Hargadon and Sutton, 1997; Lingo and 

O'Mahony, 2010). 특히 문화산업에서는 부분

의 제작활동이 일시 인 로젝트 단 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참여자들이 변

경된다. 따라서 참여자들 간 사 에 반복  업

(repeat collaboration)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

라 업 로세스가 향을 받을 수 있으며, 술  

성과와 상업  성과에 서로 다른 향을 다음과 같

이  수 있다. 

참여자들 간 처음 업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 

 정보교환으로 인한 학습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합된다(Skilton and Dooley, 

2010). 하지만 동일한 참여자들의 업이 반복되면 

새로운 아이디어 조합에 필요한 아이디어 투입이 

어들거나, 복되는 결과물이 발생하게 된다. 한 

업이 반복됨에 따라 사고가 동질화(harmonized) 

되는 상으로 인해 인지 인 제약(cognitive constraint)

이 발생할 수 있다(Schwab and Miner, 2008). 

반복된 업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시도하려는 동기부여가 약해지고(Hansen, 1999), 

집단사고방식(group mentality)이 형성되기 때문

에 자율 으로 사고 할 수 있는 환경에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동일 참여자들 간 반복  업 횟수가 

증가할수록 새로운 시도나 아이디어 생성 차원 측면

에서는 제약을 받게 되어 술  성과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반면 상업  성과 측면에서 반복  업 경험의 

효과는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할 수 있

다. 일반 으로 음반이 상업 으로 성공한 경우, 그 

성공을 재실 하기 해 동일한 작곡가-아티스트, 

혹은 작사가-작곡가의 반복  업이 일어난다. 이

와 같은 경우 과거 동일한 작곡가, 작사가, 아티스트 

간 업 경험이 많을수록, 경험에 기반한 반복  학

습의 이 을 릴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창작활

동을 하는 방식이나 로세스의 효율성이 업을 반

복할수록 증가할 것이며, 술  견해차이에 한 

사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의견마찰이나 조율을 하

는데 있어서도 효율 일 수 있다(Skilton and Dooley, 

2010). 한 지속 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상업

으로 성공 이었던 요인들을 분석하여 그것들을 더

욱 효과 으로 활용(exploit)하거나, 부족했던 부분

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하여 성

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Cattani, Ferriani, Negro 

and Perretti, 2008). 따라서 반복  업 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 다. 

가설 3a: 같은 참여자 간 사  업 경험이 많을

수록 술  성과에 부정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b: 같은 참여자 간 사  업 경험이 많을

수록 상업  성과에 정  향을 미

칠 것이다.

2.3 한국음반산업에서 아티스트(가수)의 특성과 성과

가창/실연 단계에서 실질 인 가치를 만들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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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음악을 표 하는 술 행 자인 아티스트(가

수)의 고유능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음

반산업의 경우 같은 곡이라도 음악을 표 하는 아티

스트의 개성, 곡 해석능력, 창법 등에 따라 음악에 

한 과 문가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한 음반에 업 참여자  가장 과 비평가들에

게 외 으로 노출이 많이 되고 향력을 미치는 

참여자는 일반 으로 아티스트이다. 이런 측면에서 

술 행 자 즉, 음반산업에서의 아티스트가 성과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한 문화재의 주요한 특징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 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품 품질(product quality)에 한 사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의 생

산자들은 정 인 평 (reputation)이나 인지도

가 어느 정도 있는 아티스트들을 참여시켜, 상품에 

한 다양한 시그 링(signaling) 략을 통해 소

비자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이려 한다. 이와 유사

하게 화 산업의 경우 출연 배우들의 스타성이나 인

지도에 따라 박스오피스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화의 작품성이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에 의해 평가

되는 경우가 많다(Basuroy et al., 2003; Glynn 

and Lounsbury, 2005; Zuckerman and Kim, 

2003). Delmestri et al.(2005)는 이탈리아 화 

산업을 상으로 평 과 성과의 계를 연구한 결

과, 상업 으로 성공한 화가 많은 감독일수록, 상

업  평 이 형성되어 향후 화 매출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특정 아티스트가 과거에 어떤 활동과 경험을 했

는지의 특성이 향후 술  성과와 상업  성과를 

측할 수 있는 매우 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가

정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 다. 

먼 , 아티스트가 본인의 앨범이 아니라 다른 가

수와 함께 음반을 낸 경험은 술  성과와 상업  

성과에 각각 다른 향을 미칠 것이라 측하 다. 

아티스트 간 업은 주로 드라마나 화의 OST 

(Original Sound Track)에 참여하거나, 다른 아

티스트와 함께 공동으로 음반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형식의 피처링(featuring) 참여로 이루어진다. 창

작활동 측면에서 OST의 경우 드라마나 화의 분

기나 장면, 배우들의 감정을 표 하는데 가장 

합하다고 단되는 아티스트들이 섭외되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 달할 수 있는 표 력이나 내용이 드

라마나 화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피처링 한 

메인 아티스트의 음악  보완을 하기 해 섭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반의 기획이나 음악  표 에 

있어서 주체 인 역할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험이 증가할수록 능동 으로 아이디어를 제

시하기보다 수동 으로 음반의 기획방향에 따라 주

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창작활동에 있어서 창의  자유도(creative 

freedom)의 제약을 받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술

 성과를 창출하는데 부정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Amabile, Conti, Coon, Lazenby and 

Herron, 1996; Zhou, 1998). 

반면, 부분의 OST나 피처링 로젝트들은 술

 보다는 상업  목 을 갖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

다. OST의 경우 화나 드라마의 흥행에 힘입어 추

가 인 수익을 발생하려는 사업 다각화의 에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으로 인 

기호에 맞춰 기획/제작된다. 따라서 인기 드라마나 

화의 OST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에게는 자신들의 

인지도나 평 을 들 사이에서 높일 수 있는 기

회가 발생한다. 피처링 한 신인 아티스트들이 인

지도를 높이기 해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앨범

을 기획/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OST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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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피처링 경험이 많을수록, 아티스트들의 

인 인기가 상승하여 향후 음반을 발매했을 때 구매

할 의사가 있는 팬 층을 사 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피처링 혹은 OST 참여 경험이 성과에 미

치는 향에 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a: 아티스트가 피처링 혹은 OST 참여 경

험이 많을수록 술  성과에 부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b: 아티스트가 피처링 혹은 OST 참여 경

험이 많을수록 상업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미디어의 활용은 문화산업에서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요한 요인이다(Hirsch, 2000; Lehmann 

and Schulze, 2008). 문화산업에서 기업들은 미

디어를 통해 두 가지 상업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첫째, 미디어 출연을 통해 자신의 음악을 홍보할수

록 아티스트의 음악정체성이나 음반에 한 정보를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획득 할 수 있다. 이는 사  

사용 경험 없이도 소비자들이 제품에 해 갖고 있

는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Hirsch, 1972, 2000). 실제 많은 가수들이 음반 

발매 에 음악의 컨셉트를 소개하고 미디어에 알릴 

수 있는 음반발매 쇼 이스 행사를 열거나, 음반 발

매에 맞춰 라디오 출연  다양한 음악 방송에 출연

하여 앨범을 홍보하기도 한다. 둘째, 음악 련 미

디어 방송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 화 등 다양

한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여, 미디어 가시성(media 

visibility)을 높일수록, 아티스트 자신의 스타성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Fombrun and Shanley, 

1990; Lange, Lee and Dai, 2011). 특히 음반

산업은 술과  엔터테인먼트 요인이 혼재되

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Lampel et al., 2000), 

아티스트가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가치를 높이면 소

비자들에게 정 인 평   인지도를 쌓을 수 있

어 향후 음반 매에 정 인 향을  수 있다. 

반면, 미디어에 노출된 아티스트들은 인지도를 높

이고 들의 호감을 사기 해 들의 기호에 

맞는 음악, 스타일 등에 맞추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Lopes, 1992; Tschmuck, 2012). 이런 과정에

서 아티스트 자신이 갖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인 가

치는 상승할 수 있으나,  기호에 맞게 자신의 

음악을 표 화 시킬 수 있다. 실제로 Lopes(1992)

는 1969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의 팝음악을 분석

한 결과,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팝음악의 다양성이 

어들고 표 화 되는 상을 발견했다. 이와 비슷

한 맥락에서 Csikszentmihalyi(1996)는 술가

들이 독창 이고 창의 인 작품을 만들기 해서는 

과 상호작용하기 보다는 해당 분야의 문가

(field expert)들과 상호작용하며 감(inspiration)

을 얻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창작활동에 더욱 생산

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티스트의 미디어 출

연 경험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술  정체성을 발굴

하고 강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기호에 표

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상되며, 이는 결

과 으로 술  성과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따라서 과거 미디어 출연 경험이 성과에 미치

는 향에 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a: 아티스트의 과거 미디어 출연 경험이 많

을수록 술  성과에 부정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5b: 아티스트의 과거 미디어 출연 경험이 많

을수록 상업  성과에 정  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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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에 의하면 성공의 경험이 아티스트 본인

의 창작 활동에 미치는 향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향은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 먼 , 창작 활동 

측면에서 일부 연구들은 개인이나 조직이 성공을 경

험할수록, 재의 지 (status)를 유지하기 해 새

로운 탐험(exploration)을 하지 않고, 기존의 성공

에 기여했던 자원이나 업무 방식을 활용(exploit)하

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Audia and Goncalo, 

2007; Barnett and Pontikes, 2008). 한 성

공한 경험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일수록, 같은 략

이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고 반복하며(Cyert and 

March, 1963; Levitt and March, 1988),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한 동기부여가 감소되

는 경향이 있다(Greve, 1998). Amabile(1988)은 

내재  동기의 감소는 발산  사고를 해하고, 타

인들과 창의  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업무의 몰입

도를 낮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상경력의 증가는 

아티스트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음악 정체성이나 스타

일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동기부여

를 해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음반활동의 술  성

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반면, 기존연구들에 의하면 수상경력은 정 인 

평 (reputation) 형성을 통해 상업  성과에 효과

를  것으로 측할 수 있다. 화산업을 배경으로 

한 연구들은 수상경력이 많은 배우나 감독의 경우, 

소비자들이 차기 작품의 질을 신뢰하고 소비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Basuroy et al., 2003; 

Delmestri et al., 2005). 비슷한 맥락에서 수상

제도는 문가들의 인증(approval)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수상 경력이 많을수록 소비자들로 하여  제

품에 해 일정 수  이상의 품질을 기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에 한 불확실성을 이는 효과가 있다

(Lampel and Shamsie, 2000). 일부 연구들은 

수상경력이 아티스트의 스타 워(star power)를 키

우고, 스타 워가 있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시장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상업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Basuroy 

et al., 2003; Elberse, 2007). Elberse(2007)

는 미국 화산업에서 스타 워가 있는 배우를 섭외

한 경우 평균 으로 흥행성과가 좋지만, 아카데미 

등 공신력 있는 화제의 수상경력을 통해 스타가 

된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티스트의 수상경력

이 많을수록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감  기 감에 

기반한 시장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상업  성

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수상경력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6a: 아티스트의 수상경력이 많을수록 술

 성과에 부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b: 아티스트의 수상경력이 많을수록 상업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이론  연구모형과 

가설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샘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도별로 발매된 음반-가수-작사-작곡

가 단 의 앨범을 기본 단 로 하고 있다. 연구 상 

샘 선정과 상업  성과와 련된 데이터는 ㈜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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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발매된 

앨범  매년 상  100  안에 든 앨범, 즉 500개

의 앨범  개별 아티스트가 발매한 신곡 앨범이 아

닌 기획 컴필 이션 앨범, 리패키지 앨범  재발매 

앨범은 표본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최종 으로는 총 

342개의 앨범을 상으로 분석하 다. 한터정보시

스템에는 각 앨범 단 로 앨범 타이틀 곡, 음악 장

르, 계 매량 등의 여부가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

고, 각 앨범에 한 가수와 표 작곡가, 표 작사

가, 음반제작사, 음반유통사에 한 자료 한 포함

되어 있다. 앨범 참여자들에 한 데이터는 한국음

악 작권 회에서 통합 수집하고 정보를 재확인하

으며, 미디어 노출도와 수상경력, OST나 피처링 

련 정보들은 각 아티스트들을 키워드로 하여 찾은 

매체  기사를 통해 수기로 수집하여 데이터화 하

다. 술  성과(artistic performance)를 측정하

기 하여 매해 2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발

표되고 있는 한국 음악상(Korean Music Awards) 

수상 여부를 데이터화 하 다. 한국 음악상은 한

국 음악상 선정 원회가 주최하는 음악 시상식으

로, 년 12월 1일부터 년 11월 30일까지 국내

에서 발표된 작품을 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

음악상이 생긴 배경은 음악을 성이나 인지도에 

기반한 상업  측도가 아닌 술성과 음악성으로 평

가하여 순수 술을 지향하는 아티스트들을 격려하

고 알리기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해당 시

상식은 음반 매량이나 차트진입 기간보다는 문성

이 공인 된 음악 비평가들이 음악  장르의 주

류, 비주류를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심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음악 

수상제도로 알려진 그래미상(Grammy Awards)과 

유사한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약 70 여명의 

음악 비평가들로 구성된 심사 원단이 앨범의 술

성을 평가하고 각 장르별로 수상 여부를 결정한다. 

3.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3.2.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성과지표로 술  성과와 상업  성과 

두 개의 지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각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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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속변수에 해 아래와 같이 측정하 다. 

(1) 음반의 술  성과

Csikszentmihalyi(1996)에 의하면 창의  산출

물의 가치는 해당 역에서 어떤 것이 새롭고 유용

한지 단할 수 있는 해당 필드(field)의 문가들

(appropriate observers)에 평가 받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특히 음악, 화 등 심미 인 요소에 한 

주 인 견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역에서는 

문 비평가(critics)들에 의해 작품의 술  평가

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객 인 방법이라고 알려

져 있다(Cattani and Ferriani, 2008; Glynn and 

Lounsbury, 2005).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술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표본

상인 음반이 한국 음악상을 받은 경우 “2”, 후

보에 오른 경우 “1”, 두 경우 모두 아닌 경우는 “0”으

로 코딩하 다.  

(2) 음반의 상업  성과

본 연구모델의 연구 단 는 앨범이기 때문에, 종

속변수  하나인 상업  성과를 측정하기 하여 

발매된 앨범의 매량을 집계하 다. 일반 으로 음

반 제작/기획사는 소 규모의 비상장 기업인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기업 단 의 공신력 있는 회계 자료

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편이나, 음반 매량은 주/

월 단 로 집계되어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

다. 음반 매량은 ㈜한터정보시스템(http://www. 

hanteo.com)에 공시되는 공식 음반 매량을 사용

하 다. 한터차트는 국 가맹 소매   국내 주요 

음반 쇼핑몰의 음반 매량을 표본조사하여 국음반

매량의 추정치를 일/주/월 단 로 발표하고 있으

며, 국내에서 음반 매량 정보 련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매체이다. 기 통계량상으로 음반 

매량의 표  편차가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한 상업  성과 변수는 로그(Log)

변환하여 사용하 다.

3.2.2 독립변수

(1) 해외구성원 비율

업구조의 특성  해외 구성원 비율을 측정하기 

하여, 음반에 참여한 아티스트-작곡가-작사가  

국 이 한국이 아닌 인원수를 업에 참여한 총 인

원 수로 나 어 비율을 측정하 다. 

(2) 싱어송라이터 여부

싱어송라이터 여부는 유형을 세분화하여 구분하여 

측정하 다. 일반 으로 아티스트의 역할은 술행

역할(performer), 작곡 역할, 그리고 작사 역할

의 세 가지 역으로 문화(specialize)되어 구분

된다. 이  싱어송라이터의 유형을 구분하기 해, 

작사와 작곡 모두 수행한 싱어송라이터의 경우 “3” 

(작사-작곡- 술행  모두 수행한 경우), 작사나 작

곡  한 가지 역에만 참여한 경우 “2” (작사- 술

행  혹은 작곡- 술행 를 수행한 경우), 싱어송라

이터가 아니라 술행 만 수행한 가수의 경우“1”로 

코딩하 다.  

(3) 동일 참여자 업빈도

동일 참여자 업 빈도는 아티스트-작곡가 업빈

도, 아티스트-작사가 업빈도로 나 어 측정하 으

며, 이는 최근 3년간 아티스트가 동일한 작곡가 혹

은 작사가와 업한 빈도를 합산하여 측정하 다. 

(4) OST  피처링 참여 경험

아티스트의 OST  피처링 참여경험은 각 아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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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데뷔 이후 기 연도 이 까지 참여한 OST, 피

처링 횟수를 합산하여 측정하 다. 아티스트에 한 

정보는 포털싸이트 네이버(https://www.naver.com)

에서 제공하는 인물 정보 공식 로필 자료에 근거

하 다.  

(5) 미디어 노출 경험

아티스트의 미디어 노출은 아티스트가 데뷔 이후 

기 연도 이 까지 출연한 드라마, 라디오 고정, 뮤

지컬, 음악방송 MC 출연의 횟수를 합산하 다. 아

티스트에 한 정보는 포털싸이트 네이버에서 제공

하는 인물 정보 공식 로필 자료에 근거하 다. 아

티스트가 그룹이나 밴드인 경우 멤버 개인의 미디어 

노출경험이 아닌 해당 그룹이나 밴드 이름으로 함께 

출연한 경우에 합산하 다. 

(6) 수상경력

아티스트의 수상경력은 아티스트가 데뷔 이후 기

연도 이 까지 수상한 상을 모두 합산하 다. 수

상내역은 포털싸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아티스트

의 공식 수상내역을 기 으로 국내외 수상경력을 구

분하지 않았으며, 시상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

산하 다. 

3.2.3 통제변수

(1) 아티스트의 아이돌(idol) 여부

한국음반산업에서 아이돌 가수들이 차지하는 비

은 높은 편이다. 1990년  서태지 출  이후 스 

음악으로 편  된 아이돌 스타들의 등장으로 한국음

반산업 내 아이돌 가수의 비 이 격히 증가했다. 

한 2007년 이후 빅뱅, 소녀시 , 원더걸스 등으

로 표되는 아이돌 그룹 2세 가 등장하면서 아이

돌 가수의 스 앨범 편 과 향력은 계속 유지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이돌 그룹 여

부’가 음반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하여 

더미 변수를 생성하 다. 아이돌 여부는 한국 키

피디아(https://ko.wikipedia.org)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한민국 아이돌 그룹 목록을 참고하 으며, 

이에 따라 아이돌 그룹인 경우를 “1”로 코딩하 고,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하 다.

(2) 차트진입기간

음반 차트에 진입된 기간이 길수록 음반 매 성

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최 음

반 차트 100 권 내에 진입 된 월을 기 으로 진입

기간을 월 기 으로 계산하 다.

(3) 과거 5년 앨범 발매 수

문화산업에서 경험을 통한 학습은 소비자들의 기

호  취향에 한 불확실성이 감소시키며, 효율성

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음반발매나 음

악활동 경험이 많은 아티스트일수록 성과가 높게 나

타날 수 있다(e.g., Lampel et al., 2000). 본 연

구에서는 경험을 통한 학습이 성과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해, 아티스트가 과거에 발매한 앨범 수

를 경험을 측정하기 한 지표로 사용하 다. 따라

서 아티스트의 최근 5년간의 발매 앨범 수를 합산하

여 측정하 다.

(4) 음반출시시기

앨범 발매 시기가 성과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해(신형덕․홍성효, 2011) 앨범이 상반기에 발매

되었을 경우 “1”로, 하반기에 발매된 경우 “0”으로 

코딩하 다.



이진주․김효정․박남규

1726 경 학연구 제46권 제6호 2017년 12월

(5) 수직  통합여부

문화산업의 성과에 한 다수의 연구들에 의하면, 

가치사슬에서 제작/기획과 배 /유통이 수직 으로 

통합된 경우 상업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g., Lampel and Shamsie, 

2003).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작과 유

통의 수직  통합여부가 성과에 미치는 향을 통제

하기 해 수직  통합여부를 통제변수에 추가했으

며, 이는 음반 제작기획사와 음반 유통사가 수직

으로 통합된 경우를 “1”, 그 지 않은 경우를 “0”으

로 코딩하 다. 

(6) 제작사 상장여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resource)은 기업의 

경쟁우  창출과 성과에 향을  수 있으며(Barney, 

1991), 특히 투자  확보를 통해 제작/기획사들은 

경쟁력 있는 인력의 확보, 음향 설비 구입, 음반 작

업 공간 마련 등 다양한 물질  자원의 확충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반 

제작/기획사가 보유한 투자 의 향을 통제하기 

해 제작사가 상장된 경우를 “1”, 그 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측정하 다. 

(7) 유통사 상장여부

와 유사한 맥락으로 유통사가 상장된 경우, 투

자  확보를 통해 다양한 유통 채 을 확보하거나, 

마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성과에 정 인 향

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의 향을 통제하기 

해 음반 유통사가 상장된 경우를 “1”, 그 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측정하 다.

(8) 업원 수

업하는 구성원의 숫자가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Guimera, 

Uzzi, Spiro and Amaral, 2005; Uzzi and Spiro, 

2005),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숫자가 창의  투입

과 창의  로세스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하

여 음반 제작에 참여한 아티스트-작곡가-작사가 인

원수를 합산하여 측정하 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술  성과를 종속 변수로 하는 연구

모형 1-4와 상업  성과를 종속 변수로 하는 연구모

형 5-8을 설정하 다.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두 

가지 다른 성과에 미치는 향이 다른지 비교 분석

하기 해 동일한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모든 연

구모형에 용하 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가 연

속변수이고, 다수의 독립변수가 모형에 포함되므로,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Ⅳ. 실증분석결과

먼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특성과 변수 간 

계를 악하기 해 기술통계  상 계수 분석을 

먼  실시하 다. 각 변수의 평균, 표 편차,  상

계는 <표 1>과 같다. 일부 변수들이 상 계가 

다소 나타나, 회귀분석을 하는데 있어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한 추

가 인 검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들에 한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석 결과, 모형 1~4

에 사용된 변수들에 한 평균 VIF 값이 1.62(최

값 2.43), 모형 5~8에 사용된 변수들에 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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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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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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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t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술  성과 0.27  0.58  1.00

(2) 상업  성과a 10.1  0.83  0.13*  1.00

(3) 아이돌여부b 0.33  0.47 -0.06  0.14**  1.00

(4) 차트진입기간 1.17  0.47  0.21***  0.47***  0.10  1.00

(5) 과거5년앨범발매 2.60  1.99 -0.14*  0.15**  0.09 -0.01  1.00

(6) 출시시기(상반기)b 0.49  0.50 -0.11* -0.10 -0.03 -0.32*** -0.05 1.00

(7) 수직 통합여부 b 0.18  0.39  0.05  0.20***  0.14**  0.09  0.10 -0.00  1.00

(8) 제작사 상장여부 b 0.28  0.45 -0.01  0.38***  0.42***  0.19***  0.06 -0.04  0.54***  1.00

(9) 유통사 상장여부 b 0.84  0.36 -0.05  0.04  0.20***  0.07  0.00 -0.04 -0.13*  0.20***  1.00

(10) 업원 수 4.52  2.7 -0.11*  0.11*  0.67***  0.04  0.19***  0.06  0.25***  0.26***  0.21***  1.00

(11) 해외구성원(%) 0.08  0.18  0.17**  0.08  0.16**  0.05 -0.01  0.03  0.12*  0.15**  0.01  0.08  1.00

(12) 싱어송라이터 여부 1.55  0.83  0.25***  0.01 -0.32***  0.07 -0.04 -0.04 -0.09 -0.20*** -0.14** -0.40*** -0.03  1.00

(13) 업빈도(작곡가) 3.13  2.67  0.07  0.07 -0.10 -0.03  0.32*** -0.10 -0.05 -0.07  0.01 -0.18*** -0.06  0.47***  1.00

(14) 업빈도(작사가) 3.01  2.64  0.03 -0.01 -0.15** -0.01  0.25*** -0.12* -0.09 -0.14**  0.07 -0.19*** -0.16**  0.41***  0.71*** 1.00

(15) OST/피처링 경험 1.27  2.35 -0.06  0.01 -0.01  0.04 -0.03 -0.01  0.05  0.09  0.05 -0.04 0.09 0.04 -0.00 0.07  1.00

(16) 미디어 노출 0.50  0.94 -0.09  0.07  0.08 -0.10  0.02  0.05 -0.02  0.00  0.07 -0.04 -0.01 -0.01 -0.03 0.04 -0.00 1.00

(17) 수상경력 9.44 11.04 -0.18***  0.28***  0.09  0.05  0.27*** -0.12*  0.14**  0.25***  0.00 -0.03 -0.00 -0.04  0.12* 0.04  0.12* 0.22*** 1.0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5, ** p < 0.01, *** p < 0.001

a) Log 변환, b) 더미변수

<표 1> 기 통계  상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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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 값이 1.67(최 값 2.45)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으로 다 공선성이 문제가 되는 VIF 값 10보

다 낮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각 변수의 평

균, 표 편차  상 계는 <표 1>과 같다. 

4.1 술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표 2>는 업구조와 아티스트(가수) 특성이 술

 성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는 총 4개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

형 1은 통제변수들만 포함한 결과를 보여주며, 모형 

2~3는 각각 업구조와 아티스트 특성을 검증하고 

완 모형(full model)인 모형 4는 모든 변수들을 포

함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제변수만 포함 된 모

형 1에서는, 차트진입기간과 수직  통합여부가 

술  성과와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β = 0.262, p < 0.01, 

β = 0.178, p < 0.10). 한 과거 5년 앨범 발매 

수와 업원 수는 술  성과와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β = 

-0.036, p < 0.01, β = -0.026, p < 0.10). 모형 

2는 업구조의 향을, 모형 3은 아티스트 특성의 

향을 독립 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완 모형 4에

서는 모든 독립변수들을 함께 검증하고 있다. 모형 

4에 의하면, 업 구조 요인 에서는 해외 구성원 

비율과 싱어송라이터 여부가 술  성과와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각각 β = 0.503, p < 0.05, β = 0.144, p < 

0.01), 아티스트-작곡가, 아티스트-작사가의 업 

빈도가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a와 2a는 지지되고, 

3a는 지지되지 않았다. 한 모형 4에 의하면, 참여

자 특성  OST/피처링 업경험과 수상경력은 

술  성과에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각각 β = -0.019, p < 0.05, 

β = -0.009, p < 0.001), 미디어 노출이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a와 6a는 지지되고, 5a는 지지되지 

않았다.  

4.2 상업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표 3>은 창의  업구조와 아티스트(가수) 특성

이 상업  성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표 3> 역시 총 4개 모형으로 이루어

져 있고, 모형 5는 통제변수들만 포함한 결과를 보

여주며, 모형 6~7은 각각 업구조와 아티스트 특

성 효과를 검증하고 완 모형(full model)인 모형 

8은 모든 변수들을 포함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제변수만 포함 된 모형 5에서는, 차트진입기간과 

과거 5년 앨범 발매 수, 제작사 상장여부가 상업  

성과와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각각 β = 0.800, p < 0.001, β = 

0.057, p < 0.01, β = 0.635, p < 0.001). 모형 

6은 업구조의 향을, 모형 7은 아티스트 특성의 

향을 독립 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완 모형 8에

서는 모든 독립변수의 향을 함께 검증하고 있다. 

모형 8에 의하면, 업구조 요인 에서는 아티스트

-작곡가 업 경험이 상업  성과에 통계 으로 유

의한 양의 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각각 

β = 0.037, p < 0.05), 해외 구성원 비율, 싱어송

라이터여부, 아티스트-작사가의 업 빈도가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b는 제한 으로 지지되고, 가설 1b, 

2b는 지지되지 않았다. 한 모형 8에 의하면, 아티

스트 특성  미디어 노출과 수상경력은 상업  성



업구조와 아티스트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향: 한국음반산업에서 술  성과와 상업  성과의 비교

경 학연구 제46권 제6호 2017년 12월 1729

(1) (2) (3) (4)

DV= 술  성과 DV= 술  성과 DV= 술  성과 DV= 술  성과

아이돌여부 0.039 0.009 0.070 0.035

(0.081) (0.078) (0.082) (0.080)

차트진입기간 0.262** 0.223* 0.253** 0.217*

(0.089) (0.088) (0.091) (0.090)

과거5년앨범발매 -0.036** -0.039** -0.021 -0.026+

(0.013) (0.014) (0.013) (0.014)

출시시기(상반기) -0.051 -0.066 -0.070 -0.083

(0.064) (0.062) (0.063) (0.061)

수직 통합여부 0.178+ 0.140 0.192+ 0.153

(0.108) (0.106) (0.106) (0.104)

제작사 상장여부 -0.115 -0.092 -0.056 -0.034

(0.083) (0.082) (0.083) (0.082)

유통사 상장여부 -0.020 -0.001 -0.016 0.003

(0.097) (0.092) (0.094) (0.090)

업원 수 -0.026+ -0.006 -0.036* -0.016

(0.016) (0.015) (0.016) (0.015)

해외구성원(%) 0.501* 0.503*

(0.222) (0.219)

싱어송라이터 여부 0.148** 0.144**

(0.055) (0.054)

업빈도(작곡가) 0.014 0.013

(0.020) (0.019)

업빈도(작사가) -0.012 -0.011

(0.015) (0.015)

OST/피처링 경험 -0.015 -0.019*

(0.009) (0.010)

미디어 노출 -0.020 -0.016

(0.026) (0.027)

수상경력 -0.010*** -0.009***

(0.002) (0.002)

상수 0.202 -0.106 0.317* 0.009

(0.153) (0.158) (0.160) (0.164)

N 342 342 342 342

adj. R2 0.063 0.121 0.093 0.150

F 3.283 3.268 4.464 4.358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2> 업구조, 아티스트 특성과 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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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DV=상업  성과 DV=상업  성과 DV=상업  성과 DV=상업  성과

아이돌여부 -0.128 -0.146 -0.194 -0.219+

(0.132) (0.136) (0.124) (0.127)

차트진입기간 0.800*** 0.801*** 0.824*** 0.824***

(0.093) (0.096) (0.091) (0.095)

과거5년앨범발매 0.057** 0.048* 0.035 0.025

(0.022) (0.024) (0.022) (0.024)

출시시기(상반기) 0.097 0.099 0.120 0.119

(0.080) (0.081) (0.076) (0.077)

수직 통합여부 -0.092 -0.097 -0.107 -0.117

(0.133) (0.133) (0.124) (0.125)

제작사 상장여부 0.635*** 0.634*** 0.576*** 0.580***

(0.119) (0.120) (0.120) (0.122)

유통사 상장여부 -0.134 -0.127 -0.138 -0.134

(0.107) (0.107) (0.105) (0.107)

업원 수 0.014 0.022 0.029 0.039+

(0.021) (0.023) (0.020) (0.021)

해외구성원(%) 0.065 0.118

(0.191) (0.192)

싱어송라이터 여부 0.020 0.027

(0.058) (0.056)

업빈도(작곡가) 0.037* 0.037*

(0.018) (0.018)

업빈도(작사가) -0.023 -0.021

(0.016) (0.015)

OST/피처링 경험 -0.014 -0.013

(0.013) (0.013)

미디어 노출 0.073+ 0.082+

(0.042) (0.043)

수상경력 0.013** 0.013**

(0.005) (0.005)

상수 8.937*** 8.842*** 8.789*** 8.671***

(0.184) (0.191) (0.174) (0.186)

N 342 342 342 342

adj. R2 0.323 0.324 0.356 0.358

F 18.682 13.578 15.328 12.27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3> 업구조, 아티스트 특성과 상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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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각각 β = 0.082, p < 0.10, β = 

0.013, p < 0.01), OST/피처링 업 경험이 미치

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5b와 6b는 지지되고, 4b는 지지되

지 않았다. 

<표 4>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업구조, 참여자 

특성이 술  성과와 상업  성과에 미치는 향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들을 비교/정리

한 것이다.  

4.3 강건성(robustness) 분석

본 연구는 각 가설 검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

을 높이기 해 세 가지 추가 인 분석을 실시하

다. 먼 , 수상경력을 데뷔 이후 기간을 모두 포함해

서 합산하 으나, 기간효과의 향을 확인하기 해 

과거 3년의 수상경력을 바탕으로 분석을 재실시하

다. 두 번째로, 연도별 발생할 수 있는 특수요인을 

통제하기 해 연도별 더미를 추가하여 분석을 재실

시하 다. 마지막으로, 음반 발매 시기에 이미 스타

성이 충분한 아티스트들과 신인들을 구분하기 해, 

신인 여부를 더미변수로 추가하여 분석을 재실시하

다. 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

나지 않았다. 

Ⅴ. 토의  결론

5.1 연구의 결과요약  시사  도출

본 연구는 문화산업에서 성과는 술  는 상업

 성과로 복합 이고 다차원 으로 평가될 수 있으

며, 각 성과를 높이기 한 성공요인이 다르다는 것

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음반산업에서 업구조(해외국  참여자 비율, 

싱어송라이터 여부, 동일한 참여자들 간 사  업 

경험)  아티스트 특성(피처링 혹은 OST 참여 경

험, 미디어 출연 경험, 수상경력)이 음반의 술 , 

상업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이론 

 가설을 개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표 4>

를 기반으로 해석한 실증분석 결과와 그 시사 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설에서는 업 구성원의 해외국  비율

이 증가하면 술 , 상업  성과 모두 정  향

술  성과 상업  성과

업 구조 특성

해외 구성원 비율 + 유의하지 않음

싱어송라이터 여부 + 유의하지 않음

아티스트-작곡가 업빈도 유의하지 않음 +

아티스트-작사가 업빈도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

아티스트 특성

OST/피처링 경험 - 유의하지 않음

미디어 노출 유의하지 않음 +

수상경력 - +

<표 4> 분석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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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이라고 상했으나, 술  성과에만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국

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작곡가, 작사가, 아티스

트로 많이 참여할수록 상이한 문화  배경을 기반으

로 한 다양한 경험, 지식, 정보가 결합하여 술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Reagans and McEvily, 2003). 반면, 해외국

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 참가함으로 인해 신선한 이

미지 형성 등으로 시장에서 추가 으로 수요를 발생

시키는 마  상업  효과는 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에서는 업이 분업화 되지 않은 구

조를 갖고 있는 경우(싱어송라이터) 술 , 상업  

성과 모두 정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했으

나, 술  성과에만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티스트가 작곡과 작사 작업에 모

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창작가로서 창의  자유도

(creative freedom)에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실

험  시도와 선택을 통해 아티스트 본인만의 독특한 

술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Campbell, 1960; Cattani and Ferriani, 2008). 

반면, 싱어송라이터가 상업 인 면에서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는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티스트가 작사/작곡의 역할을 소화하며 실험

 시도(exploration)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

를 구축하는 것이 추가 인 시장수요 창출에는 유의

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이다. 

세 번째 가설은 사  업 경험이 많을 경우, 술

 성과에는 부정  향을 미치지만, 상업  성과

에는 정  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 다. 분

석결과, 아티스트-작사가 사  업 빈도는 모든 성

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티스

트-작곡가 사  업 빈도는 상업  성과에만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업 빈도가 술  

성과에 미치는 향이 제한 으로 나타난 이유는 다

양하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먼 , 아티스트-작곡가, 

아티스트-작사가의 업 평균값이 각각 3.13회, 3.01

회 다는 에서, 업 빈도의 효과를 보기에 연구 

기간이 짧았다는 한계가 존재했을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작곡가의 사  업 빈도가 

상업  성과에 미치는 정 인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왔다는 것은, 반복된 업으로 인한 경

험  학습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존연구의 결과가(e.g., Schwab and Miner, 2008) 

문화산업에도 용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선형 계(linear)가 아닌 비선형 계(curve 

linear)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수의 연구

들이 업 기에는 그룹 멤버간 학습효과가 발생하

여 성과가 좋아지지만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지

식의 복이나 비효율, 혹은 그룹 멤버간 갈등의 발

생으로 성과가 악화되어 역-U형 계가 존재함을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검증한바 있다(e.g., Schwab 

and Miner, 2008; Skilton and Dooley, 2010).

네 번째 가설은 아티스트의 특성  OST/피처링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술  성과에는 부정  향을 

미치고, 상업  성과에는 정  향을 미칠 것이

라고 상했으나, 분석결과 술  성과에 미치는 

향만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사람이라도 과업 목 (task 

objective)  과업 특성(task characteristics)에 

따라 창의  성과(creative performance)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Shalley, 1995)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음반 제작의 

목 이 화, 드라마의 흥행을 한 것이거나, 다른 

아티스트의 음반 제작을 돕는 것이라면,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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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창의  자유도가 해될 것이라는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반면, 아티스트가 다른 업 로젝

트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본인 음반의 상업

 성과를 창출하는데 미치는 향력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가설은 아티스트의 미디어 노출 정도가 

술  성과에는 부정  향을 미치지만 상업  성

과에는 정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하 다. 

분석결과, 상업  성과에는 정  역할을 미치지

만, 술  성과에는 아무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산업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마 이 상업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Hirsch, 1972, 2000)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미디어의 노출이 아티스트의 창의성을 

표 화하여 술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상업  성공을 목표

로 하는 아티스트들은 다양한 미디어(방송, 드라마 등)

를 활용하여 자신을 홍보하면 음반 성과에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 을 제공한다. 

마지막 가설은 아티스트의 수상경력이 술  성

과에는 부정  향을 미치고 상업  성과에는 정

 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 고, 두 가설 모두 

지지되었다. 가설  유일하게 양쪽 성과에 향을 

미치지만 상반된 향을 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음악을 소비할 때, 아티스트의 수

상경력이 많을수록 제품을 더욱 신뢰하고 선택하기 

때문에(Delmestri et al., 2005; Hirsch, 1972; 

Podolny, 1993), 상업  성과에 정 인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한 수상경력이 많은 아티스트는 

충성도가 두터운 팬 층이 형성되고 스타성이 생긴다고

(e.g., Basuroy et al., 2003)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아티스트들의 수상경력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노력이 어들고 재의 지

(status)를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술  성과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Audia and 

Goncalo, 2007; Barnett and Pontikes, 2008). 

5.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이론 , 방법론  한계

과 이를 기반으로 제시 할 수 있는 향후 후속 연구방

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음악산업 안에서도 통 인 음

반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음악의 소비 

형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상업  성과지표

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의 보 화  발

달과 함께 소비자들이 음반을 구입하기보다 음원 스

트리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가 증가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업  성과지표를 온라

인/오 라인 매  스트리  서비스로 인해 발생

된 수익으로 구분하여 세분화 된 상업  성과지표들

을 기반으로 성공요인에 해 연구해볼 수 있을 것

이다(추승엽 외, 2016).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티스트의 수상경력을 국내 

 해외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 으며,  시

상식과 술  시상식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체 수상경력을 일반화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함

이었으나, 향후 연구는 수상 내역을 지역별/특성별

로 세분화하여 수상실 의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를 들어, Delmestri et al.(2005) 연

구가 평 을 술 /경제  평 으로 나 어 그 효

과를 검증했듯이, 서로 다른 특성의 수상경력이 만

들어 내는 평  효과도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

으로 상된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업구조의 특성 

혹은 아티스트 특성을 찾아내어 성과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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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업

구조가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로 루틴화 되었는지, 

업구조의 안정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업의 강

도는 어떠한지(하나의 음반을 제작하기 해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등에 따라 성과를 설명하는 여러 가

지 다양한 이론  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문화산업, 특히 한국음반산업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논의를 개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해석과 일반  용에 주의를 요한다. 문화

산업은 문화된(specialized) 된 참여자들이 로

젝트 형식으로 일시 으로 모여 업을 하는 산업이

기 때문에, 조직역량  경 자의 역량이 성과에 미

치는 향이 다른 산업에 비교해 을 것이라 상

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 결과를 제조업 등 다른 산

업에 용해 해석하는 데에는 조심스럽고 주의 깊은 

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 내에서 술  성과의 개념

과 측정에 한 고찰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술  성과를 수상여부, 후보에 오른 경우, 두 경우 

모두 아닌 경우로 나 어 측정하 으나, 이를 필드 

문가들의 평가를 보다 더 정교하게 양  변수화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향후 연구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3 연구의 기여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 은 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문화산업에서 두 가지 성과를 달성

하는데 있어 차별  메커니즘을 선보 다는 이다. 

따라서 문화 산업의 두 가지 핵심 성과지표인 술

 성과와 상업  성과를 달성하기 한 성공요인이 

다르다는 을 경 학 에서 다차원 으로 분석

하고 논의하고자 시도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문화산업의 특수성들을 바탕으로 업 구조와 

아티스트들의 특성을 종합 으로 이해하고 실제 성

과를 연 시킨 국내 실증 연구가 으로 미미했

던 한계 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한국음반산업을 

상으로 실증 분석하 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 

역을 확장하고자 노력하 다. 연구 결과, 술  

성과와 산업  성과에 향을 미치는 업구조와 아

티스트 특성 요인들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술성과 상업성이라는 복합  성과요소를 지닌 

문화산업의 상이한 성공요인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요한 이론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  시사 을 제

공한다. 문화산업의 경 자들은 술  성과와 상업

 성과의 성공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에 따른 음반기획 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술  성과를 목표로 하는 음반제작 기업들

은, 업 구조를 설계할 때,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

고, 아티스트들이 작사, 작곡을 배울 수 있도록 독려

하고, OST 혹은 피처링 참여에 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게 하며, 수상경력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상업  성과를 목표로 하는 

음반제작 기업들은, 제작사 내 아티스트-작곡가의 

반복  업 기회를 많이 주고, 아티스트들이 방송, 

드라마 등에 자주 출연할 수 있도록 기획하며, 꾸

한 수상경력을 통해 좋은 이미지와 평 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한, 수상경력은 유

일하게 두 가지 성과에 서로 상반된 향을 미쳤기 

때문에, 수상경력이 늘어나면 서로의 정 /부정  

향을 상쇄하는 효과(trade-off effect)가 있을 것

으로 상된다. 따라서 음반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성공 략을 세울 때, 서로 다른 성과의 특성들이 상

충하는 경우 정  효과는 증 시키고 부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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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이 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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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Collaboration Structure and Artist Attributes 

on Performance: A Comparison of Artistic and 

Commercial Performance in the Korean Mus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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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cusing on the specificities of the Korean music indust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lyric-composer-artist (singer) collaboration structure and artist attributes on the artistic 

and commercial performance, respectively. Our empirical results from 342 music albums suggest 

that factors affecting artistic performance and commercial performance are different. Collaboration 

structure with higher percentage of foreign collaborators and low degree of specializ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lbum’s artistic performance, whereas an artist’s OST/featuring participation 

and award-winning experienc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album’s artistic performance. We 

also found that composer-artist repeat collaboration experience, an artist's exposure to media, 

and award-winning experienc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lbum’s commercial performance. 

By combining the analysis of two performance dimensions, our study offers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success factors in cultural industries. 

Key words: Collaboration Structure, Artist Attribute, Cultural Industries, Korean Music 

Industry, Artist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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